
한국불교1번지조계사는인근직장인들
과관광객들에게휴식공간과불교를알리
는 포교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
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조계
사는불자ㆍ비불자의구분없이도심속에
서 불교의 향취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독
특한공간이다. 
조계사에 가면 설치미술 작품‘반야심

경’을볼수있다. 경전을현대예술로표현
한 조형물이라는 점에서도 이례적이지만,
사찰에서 만나는 예술작품인 까닭에 조계
사를찾는사람들의눈길을끈다. 
반야심경은작년10월, 많은사람들의관

심 속에 조계사 경내에 설치됐다. 미술가
이종섭씨가 <반야심경> 260자를 쇳물로
써내려간 가로 14m, 세로 7m의 대형 조형
물이다.
이씨가 2년 여에 걸쳐 제작한 작품으로,

특별한장소를통해보다많은이들에게가
까이다가갈수있도록만든전시형식이다.
이씨는“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 작품을
사람들과 마주치게 해 생경스러움을 만들
어주려고했다”고제작의도를설명했다.
그런데 최근‘반야심경’을 바라보던 사

람들의관심이작품자체가아니라작품의
행보에 대해 더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유는철거될예정이기때문이다. 
‘반야심경’은설치조형물인까닭에한번

작품을설치하고해체하려면꽤많은시간
과 공이 들어가며, 규모도 큰 편이어서 전
시를한번하기위해서는여간어려운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계사에서 철거하면 이전해서

전시할 공간이 찾지 못한 상황이다. 미아
신세가될처지에놓여있는것이다. 
일부에서는“조계사스님들이애당초경

내에작품을전시하는것을달가워하지않
았다”며“조계사의 이런 태도 때문에 안타
까운상황이벌어진것”이라고말했다.
조계사홍보팀관계자는“주지스님이작

품을철거하라고한것은맞지만, 계약했던
시간보다더연장해전시를이어왔고, 당장
작품을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는 없고, 단지 땅이 녹
는봄쯤이되면작품을철거하지않을까싶
다”고설명했다.
이종섭 작가는“12월 초까지 전시 예정

이었다. 예상외로 조계사를 찾는 분들에게
호응이좋아지금까지계속전시해오고있
었다”며“하지만 앞으로의 전시는 어떻게
될지잘모르겠다”고말했다. 
불교 팝 아티스트 김영수씨는 사찰이 문

화공간제공에적극적이지않은것에대해
많은아쉬움을토로했다. 
“스님들은 사찰 건물 조성 시 너무 근시
안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찰에불교조각공원같은곳이있다는얘
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만큼 보는 시각
이 닫혀있다. 불교도 이제는 열린 눈과 마
음으로문화를함께향유해야한다”고강조
했다.
이어 김씨는“사찰은 대체로 부지가 넓

다. 문화공간으로서활용할가치가높다. 산
사음악회나 문화축전 등을 통해 불교미술
제, 현대불교미술비엔날레등을개발해불
교도알리고, 불교를토대로활동하는예술
가들이설수있는자리가많이마련됐으면
한다”고말했다.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립시친환경적인녹지시설과함께조형
물을설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법까지마
련한것은현대인들이환경과문화적공간
에점차관심을넓혀가고있기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조계사‘반야심경’해체 건은 사찰

의문화공간활용마인드가불교계에부족
함을반증하는한예이다. 
교계 한 전문가는“불교문화는‘옛것’만

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불교가 오늘을
사는 대중에게 다가서려면 사찰부터 불교
를소재로한다양한문화를향유하는공간
으로거듭나야할것”이라고주문했다.

이은정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찰 문화 공간 활용 마인드 빈약 드러낸 대표 사례
국립현대미술관28일까지‘권진규’전…졸업작품첫공개

공 사상 투영한‘원형감정’적용

17
제 770 호

2010년 2월 10일수요일 / 불기 2554년

buddhanews.com

문화

한국근대조각의 거장 故 권진규
(1922~1973)의 유학시기부터 말년에 이르
는작품들을한꺼번에감상할수있는자리
가 마련됐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
은 2월 28일까지‘권진규’전을 열어 조각
100점, 드로잉40점, 석고틀1점등총140
여점의작품을선보인다.
이번전시는총6부로구성돼학창시절부

터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세계 전
체를 조망한다. 반세기만에 처음 공개되는
졸업 작품을 비롯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
던작품들이다수포함돼있어그의진면목
을살펴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외에도 전시의 마지막 부분은 권진규

의 스승인 시미즈 다카시(淸水多嘉示,
1897~1981)작품 12점과 부르델(E.A.
Bourdelle, 1861~1929)의 부조작품 5점이
함께 소개돼 권진규 작품이 어떻게 형성됐
는지살펴볼수있다.
권진규는1948년일본으로건너가일본무사시노미술대학의

전신인무사시노미술학교조각과에서조각을공부했다. 1953년
이과전에서 특대를 받았고,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1959년귀국했다. 귀국후그는테라코타와건칠을주재료로한
조각작품을통해독창적인작품세계를이룩했다. 주제에있어서
는남녀인물, 동물, 추상등다양한주제를전개했고, 작품의영역

은 환조, 부조뿐만 아니라 회화, 드로잉 등
도제작했다.
특히 권진규는 드로잉과 조각을 통해 자

신의모습을많이다뤘는데, 그는모델과작
가와의 관계를‘모델+작가=작품’이라고
생각했다. 모델의내적세계를투영해작품
에 담고자 하는 원형감정(原型感情)을 통해
주로작품작업을했으며, 이러한사상은작
품뿐아니라그의삶에도적용됐다.
권진규의 이런 독특한 원형감정은 공(空)

사상으로서, 불이(樂二)의 경지를 나타내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1969년~70년경에
제작된 작품‘자소상’은 비구상의 모습에
자신의 얼굴을 중첩시켜 무언가를 갈구하
는구도적인차원의작품을표현했다. 자신
의마지막이력서에대표작품으로서‘자소
상’을꼽고있을만큼권진규는예술가로서
의소신을자소상으로서펼쳤다. 
‘권진규’전은이미일본도쿄국립근대미

술관과 무사시노미술대학 미술자료도서관과 함께 기획해 일본
에서전시회가개최된바있다. 이번전시는반세기만에처음공
개되는졸업작품과그동안보기힘들었던작품들을통해권진
규의 새로운 면모와 불교적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02)2188-6062

이은정기자

故권진규의대표작인‘자소상’.

조만간조계사에서철거될예정인미술가이종섭의‘반야심경’.

다향그윽한문경에선축제가…
어느덧봄의기운을알리는입춘

이다가왔다. 그래서인지봄과어울
리는향기로운차를주제로다양한
행사들이펼쳐져눈길을끈다. 
문경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주
제를‘천년의숨결차의향연’으로
정하고 4월 30일~5월 9일 축제를
연다. 행사는 찻사발 국제교류전,
문경전통도자기 명품전, 전국 도예
명장 특별전 등 기획·전시행사와
문경 전통발물레 경진대회, 망댕이
가마 불지피기, 도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체험행사가함께진행될예
정이다. 
이와 관련 문경시와 축제추진위

원회는 찻사발축제에 앞서 7회 전
국찻사발공모대전을열기로하고
참가작을8일부터5일간받는다. 
전통 장작 가마를 고집해 천년의

맥을이어오고있는문경을널리알리
기 위해 개최하는 찻사발 공모대전은
우리 민족의 찻사발과 다기를 대상으
로접수하며출품료는작품당3만원이
다.
이 밖에 국립국악원은 입춘을 맞아

4일서초동국립국악원예악당에서국
악계 인사 500명을 초청해‘신년입춘
다회(新年檏春茶會)’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한해의무사태평을빌고국악
이차향기처럼그윽하게퍼지기바라
는마음에서마련한자리로, 차를대접
하는‘접빈다례’와 휘호(揮毫)가 어우
러진‘연회다례’로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연은 무대 앞에서 사군

자중매화와입춘대길(檏春大吉)을휘
호하는모습을실시간무대영상으로
보여줘입춘을맘껏느낄수있도록분
위기를더했다. 

이은정기자

문경전통찻사발축제‘천년의숨결차의향연’4월 30일~5월 9일

갈곳잃은조계사‘반야심경’

봄과어울리는‘차’를주제로다양한행사들이펼
쳐지고있다.

귀의삼보하옵고 2009년 9월 30일영산재의문화우수성을인정받아서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재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제50호영산재보존회부설옥천범음대학은
전통을이어가는우수한기관이라하겠습니다. 불교일용의식과정을신설하였으며아래와같이신입및수료과정의학인스님및일반인을모집합니다.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련/대령/관욕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Ⅰ
범패의전승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범패의전승계보) 

이 론Ⅱ 영산재의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영산재행위전승학습) 행위전승학습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학점은행제모집(2010학년도) 2010년학년도 1학기 과정

전형일정
①원서대및전형료전체공통: 50,000(오만)원
②2010년1월25일~ 2월19일

합격자발표 본교홈페이지및개별통지

특 혜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자격 부여

3. 4년과정의수료과정을이수하고졸업자에게는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입학문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모집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신입및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 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배 각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고등교육법에의한정규대학이아닌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봉원동1번지봉원사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과정별응시자격및제출서류

⑴ 응 시 자 격 :승려및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음악,무용)
⑵ 수료및 졸업과정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1부
4. 반명함판사진4부
5. 승적증명서및수계증사본1부(일반인경우필요없음)

⑶ 학점은행제 과정
1. 고졸이상자, 전문대과정4년제대학과정중퇴자
2.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3.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4. 주민등본1부
5. 반명함판사진4부

⑷ 편 입 과 정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1부
4. 반명함판사진4부
5. 승적증명서및수계증사본1부(일반인경우필요없음)
6. 상주권공수료증사본
(영산재보존회인정기관에서발부된수료증에한함)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2010학년도신입생(학점은행제)모집


